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선교사 및 자녀 재충전 수련회(이하 선재충)입니다. 헤브론교회는 

2018년 중남미 코스타리카 선재충부터 자원봉사로 참여하였습니다. 2019년 네팔 그리고 

올해 동유럽 선재충이 바르샤바 한인교회에서 열립니다. 갑작스런 우크라이나 전쟁발발로 

참석을 신중하게 고려한 결과 15명의 자원봉사자가 한팀으로 갑니다. 선교위원장 서정일 

장로님을 비롯하여 매주 토요일 새벽기도후에 모여 점검과 기도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15

인 헤브론 대표로서 참여하는 만큼 책임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특별선교헌금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헌금은 개인경비와 상관없이 선교지와 

선교행사를 위해 사용합니다. 지난 우크라이나 구제헌금은 각각 국제기아본부와 NOVO 

ASIA를 통해 전달했습니다. 특히 NOVO 조영훈 선교사를 통해 수만불을 헌금한 결과, 키

예프와 수도 근방 폭격지역에 생필품과 고아원 두 곳에 자전거 11대를 기증했다는 짧은 

선교보고를 받았습니다. 38도가 넘는 이상기후 속에서도 현지인들과 도매상들을 찾아다니

며 알찬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헌금과 개인후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선재충(7/11-14) 준비를 위해 8일에 출국하여 이후 비전트립을 마치고 19일에 돌아옵니다. 

마침 9차 한인세계선교대회 참석차 볼리비아 이건화, 김성제 선교사님이 시카고를 방문합

니다. 제2 안디옥 선교회에서 후원하시지요. 금주 금요찬양예배에서 선교보고를 하실 예정

이니 좋은 교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T국에서 사역하시는 조종우, 조애영 선교사님

도 두 달 동안 시카고에 머뭅니다. 3에스더 선교회와도 오랜만에 교제하시겠군요. 안팎으

로 선교사님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고 회복되시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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